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緖     論 
 

인간의 정신현상의 규명에 대한 접근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생물학적인 접근이

며, 다른 하나는 비생물학적인 접근방법이다. 생물학적인 

접근은 Kety, Winokur, 또는 Robins로 대표되는데, 뇌

의 기질적인 병변 내지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하여 정신

질환이 발생된다는 가설하에, 뇌의 신경전달물질계의 이

상, 뇌영상연구를 통한 뇌의 기능 내지는 기질적인 장애

와 정신병리와의 관계, 또는 유전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

를 시행하며, 치료적으로도 약물치료를 주로 하는 학파

를 이른다. 비생물학적인 접근은 여러가지의 학파로 나

누어 볼 수있다. 첫째는 Freud의 정신분석학에 입각한 

정신분석학파, 둘째는 Jung의 분석심리학에 입각한 분

석심리학파로서 이들은 인간의 정신을 의식과 무의식으

로 나누고 치료자가 자신의 무의식에 대한 이해를 통하

여 다른 사람의 무의식을 이해하고 이러한 과정을 치료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는 

사회심리학 또는 발달심리학에 근거한 대인관계이론을 

기본으로 하는 학파로서 Sullivan, Fromm-Reichman, 

또는 Arieti로 대변된다. 넷째는 사회학, 인류학 또는 

사회과학의이론을 기본으로 하는“Social School”인데, 

Meyer, Leighton, Lindemann으로 대변되며, 이들은 역

학연구를 주로하며, 사회전체의 정신건강의 향상을 특히 

강조하는 학파이다. 다섯째로는 Pavlov 또는 Skinner

의 학습이론에 입각한 행동학파로서 Wolpe, Stunkard

로 대변되는데, 이들은 인간의 행동은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한 반응에 의하여 결정되며 또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행동치료를 주로 하는 학파이다. 마지막으로는 

인지심리학에 입각한 인지학파로서 인지치료를 주된 치

료법으로 사용하는 학파이다. 이처럼 인간의 사고 감정 

또는 행동에 대하여 수많은 이론과 학설이 있어 왔으나, 

아직까지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설명해주

며, 치료법을 제시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예방책을 체계

적으로 제시해주는 학설은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우기 각

각의 학파가 인간의 정신현상에 대한 설명에서 서로 너

무나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며 또한 사용하는 용어 또한 

난해하여 한 학파의 설명을 다른 학파에서는 전혀 이해

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모든 학설은 그것이 인간의 문

제를 진지하게 다루어 주어야 학설로서의 가치가 있으

리라 생각된다. 어떤 학설을 인간의 문제와 관계지어 설

명하는 과정을“외적행동(external behavior)”이라 한

다면,“인간에 대한 진지한 자”,“간의 고통을 진지하게 

해결해 주는 자세”,“인간 존재에 대한 경외심”,“인간에 

대한 사랑, 봉사 그리고 희생의 실천”등은“내적행동(in-
ternal behavior)”이라 할 것이다. 외적행동과 내적행동

과의 관계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다. 첫째는 

외적행동은 수단이며 내적행동은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즉 외적행동은 궁극적으로 내적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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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인 것이다. 두번째는 외적행동은 학문의 발달과 더

불어 변화되는 것이지만, 내적행동은 보편타당한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는 내적행동은“내적안전기지(in-
ternal secure base)”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요성으

로 본다면 내적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의학의 많은 학설들이 외적행동에 대한 강

조는 많이 하고 있으나, 내적행동에 대한 언급은 지극히 

미미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인간의 고통과 문제를 다루는데 있

어서 내적행동을 강조하기 위하여“물”의 물리적, 심리

적특성 및 상징성을 살펴보고 이에 입각하여“물”의 가

르침이 무엇이며, 그 가르침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성

찰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본적인 목적은 물의 가르침을 통하여 성찰의 방법을 

제시하고,“내적 태도”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硏 究 方 法 
 

문헌해석학적인 방법을 적용한다. 古典에 물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를 고찰한다. 참고가 되는 고

전은 聖經, 佛經, 論語, 孟子,“道德經”, 明心寶鑑이다. 

종교에서의 물의 기능과 역할, 三國史記, 三國遺事, 神話

도 참조한다. 이러한 책들에서 나타나는 물의 상징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성찰의 한 방법을 제시한다.  

 

결     과 
 

1. 고전에서의 물에 대한 교훈 
 

1) 聖經에서의 물： 
 

(1)창세기 1：1~10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내셨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 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

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다. 그 

빛이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

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첫날이 밤 낮 하루가 지났다. 

하느님께서“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

가 갈라져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

렇게 창공을 만들어 창공 위에 있는 물을 갈라 놓으셨

다. 하느님께서 그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이튿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하느님께서“하늘 아래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

른 땅이 드러나거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

서는 마른 땅을 뭍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

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2) 출애굽기 2：10 

아기가 꽤 자란 뒤에 어머니는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

게 가져갔다. 공주는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고, 물

에서 건져냈다고 하여“모세” 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3) 출애굽기 14：15~17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너는 어찌하여 나에

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너는 너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위로 팔을 뻗

쳐 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

로 마른 땅을 걸어 건너가게 하여라” 
 

(4) 레위기 15：16~18 

누구든지 고름이 나왔을 경우에는 온 몸을 물로 씻어

야 한다. 그는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고름이 

묻은 옷과 가죽은 모두 물에 빨아야 한다. 그것은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여인이 남자와 한 자리에 들었으면, 두 사람은 목욕을 

해야 한다. 그들은 저녁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물은 깨끗하며 치유의 힘을 갖는다.  
 

(5) 요한 3：5~7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

에 들어 갈 수 없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새로 나야 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2) 論語에서의 물 
 

“知者樂水, 仁者樂山”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지혜롭고 덕이 있는 사람은 산이나 물 같은 자연의 

영원불변함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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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中庸에서의 물 
 

“仲尼, 祖述堯舜, 憲章文武, 上律天時, 下襲水土하시어” 
 

“공자께서는 요순을 으뜸으로 이어받고, 문왕과 무왕을 

법도로 삼았고, 위로 하늘의 이치를 법으로 삼았고, 아

래로 물과 흙의 이치를 따랐으니” 
 

공자께서 자연의 이치를 따르셨다는 비유에 물의 이치

가 포함된다. 
 

4) 孟子에서의 물： 
 

徐子曰,“仲尼기稱於水曰, 水哉水哉, 何取於水也” 
 

“서자가 말하기를 공자께서 자주 물을 칭찬하시며, 물

이여 물이여라 하셨으니, 물에서 어떤 점을 취하신 것입

니까? 
 

孟子曰,“原泉 混混, 不舍晝夜, 盈科而後進, 放乎四海, 

有本者如是, 是之取爾” 
 

맹자께서 답변하시기를“물줄기가 있는 물은 용솟음쳐 

흘러나와, 밤낮을 쉬지 않고 흘러 흙구덩이를 채우고서

야 사해에 이르니, 그 근본이 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

라, 바로 이 점 때문에 취하신 것이다”. 
 

자신의 문제점을 잘 살펴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는 점을 물의 흐름에 비유하고 있다. 
 

告子曰,“性 猶湍水也, 決藷東方, 卽東流, 決藷西方, 卽

西流, 人性之無分於善不善也, 猶水之無分於東西也” 
 

고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본성은 여울물과 같다. 

물은 방향을 동쪽으로 터 놓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

으로 터놓으면, 서쪽으로 흐른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이 

원래 선하고 선하지 않고의 구별이 없는 것이 물의 원

래 동·서의 구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

라,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을 물의 유연성에 비유하고 있다. 
 

孟子曰,“水信無分於東西, 無分於上下乎, 人性之善也, 

猶水之取下也, 人無有不善, 水無有不下”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물이야 진실로 동서로 흐르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아래로 흐르

거나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구분도 없다고 하겠는가? 사

람의 본성이 본래 선하다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

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사람 중에 본래부터 천

성이 선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이것은 마치 물이 본래

부터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성질을 지니지 않은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맹자 학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선설을 물의 자

연스러운 흐름에 비유하고 있다.  
 

5) 道德經(老子)에서의 물 

“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所惡, 故, 畿於道.”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나, 다

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스스

로를 둔다. 따라서, 도에 가깝다.”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며, 항상 스스로를 낮은 곳에 

두는 것이 가장 생존에 효과적임을 물의 자연스러운 모

습에서 찾고 있다. 
 

“江海所而能爲百谷王者, 利其善下之, 故, 能爲百谷王.” 
 

“강과 바다가 능히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는 까

닭은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다.” 
 

역시 자신을 다른 사람의 아래에 두면, 효과적으로 힘

을 가지며,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음을 물

의 자연스런 특성에 비유하고 있다.  
  

6) 明心寶鑑에서의 물  
 

“水至淸則 無魚, 人至察則 無徒”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고, 사람도 너무 남

의 잘 잘못을 따지면, 친구가 없다.”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나 잘못을 용서해

주고, 너그럽게 대할 것을 물의 맑음에 비유하고 있다. 
 

“器滿卽溢, 人滿卽喪” 
 

“그릇은 차면 넘치게 마련이고, 사람도 차면, 잃게 마

련이다”.      
 

모든 것에 분수를 알고 적당하게 하라는 가르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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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귀, 명예 등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에 한계를 두어

야 함을 물의 넘침에 비유하고 있다.  
 

2. 종교의식에서의 물 
 

1) 유  교 

초기의 유교의 제사에서는 물을 사용하였다. 이 때 사

용되는 물은 맹물 즉 맑은 물이었으며 강림하는 신의 음

료는 源水라고 하였다. 源水란 물이 세계의 원천이며 태

초에 먼저 물이 있었고 그 물에서 인간계와 자연계가 형

성되었다는 우주론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 물을 일컫던 

玄水라는 말이 이제는 술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2) 천도교 

천도교에서는 淸水를 떠 놓고 주문을 외우며 행하는 

의식을 淨水致誠이라 이르는데 물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다.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井華水를 떠 놓고 빌던 

것과 유사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3) 기독교, 유대교, 카톨릭 

기독교, 유대교 또는 카톨릭에서 세례시에 물을 사용

한다. 세례는 물로 죄를 씻어내고“새 사람을 창조하는 

의식”이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생수를 

마신다”고 표현하고 있다. 신약성서에서 그리스도가 하

나님의 아들임이 밝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였다. 물이 부정한 것을 씻어내

는 기능을 한다는 것은 성경의 곳곳에 나타난다. 월경후

의 여자들은 미크바(mlkvah, 精華水)에 반드시 몸을 담

그어야 하며 성교를 가진 후의 남녀도 반드시 물로 씻어

야 더러움을 벗을 수 있다. 고름이 나거나 상처가 있는 

경우에도 물로 씻으면 낫는다는 기술도 있다.  
 

4) 불  교 

불교에서는 두 가지 다른 몸 씻음의 의례가 있는데 이 

둘은 단순한 정화의례가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계욕인데 이것은 세속의 욕망에서 벗어

나 피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다. 즉 계욕은 스

스로 깨달아 자기를 성취하는 부처가 되는 의례이다. 다

른 하나는 灌浴인데 이것은 죽은 사람을 극락으로 데려

가기를 바라면서 하는 의식이다. 즉 灌浴은 주검을 씻어 

그가 극락으로 천도할 것을 바라는 환생의 의례이다. 그

러므로 이 둘은 모두 궁극적으로 존재양태의 변화를 의

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실제

적인 행위는 모두 물에 의한 淨化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3. 물과 민속신앙 

물은 민속신앙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과거 우

리의 조상들은 제사나 고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물로써 

깨끗하게 씻는 일을 하였으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가장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시간인 새벽에 우물에 가서 물을 

퍼서(이것을 井華水라고 불렀다), 귀신을 물리쳐 달라고 

기원도 하고 병든 자식을 위하여 빌기도 하였다. 우리나

라의 민속신앙에서도 우물은 신성시되고 신격화되는 경

향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는 생각

을 가지고 있었다. 옛부터 한국인은 하천, 바다, 호수, 우

물, 샘 등에 水神이 있다고 믿어왔으며 그 주된 신으로 

서해 龍王과 그 왕비인 용부인, 딸로 용궁아기씨, 용궁 

군대의 통령인 용장군, 그외에 용궁 대감 등의 일련의 신

이 있다. 보통 이 신들은 용신당, 용궁당에 모셔지고 제

사를 드리는데 일정한 堂이 없어도 강가, 바닷가를 용신

의 주거지로 생각하고 그곳에 제사지낸다. 국내의 여러

지명에서 볼 수 있는 龍潭, 龍沼, 龍淵 등은 龍神의 聖

所이다. 이 水神은 祈雨, 豊漁, 그리고 선박의 안전을 기

원하기 위하여 모셔진다. 물을 신성시하여 민간신앙으로 

발전시킨 대표적인 민간신앙으로 奉南敎가 있는데, 찬물

(冷水)이 교리, 信行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찬물교라고

도 불린다. 이 종교는 제주도 사람 김봉남에 의하여 세워

졌다. 그는 14세에 만성 위장병에 걸려 의약치료에 효

과를 보지 못하고 修道치료에 전념하다가 34세에 무량

교를 포교하는 황보흠이라는 도인을 만나 藥水(法水)로 

치료를 받아 신병이 낫고 降神, 吐舌 등의 체험을 하였

다고 전한다. 그 후 그는 독자적으로 교단을 설립하였다. 

그는 신앙의 중심이 되는 물법은 찬물로 병을 고치고 

智力과 靈力까지 얻을 수 있는 法理라고 주장하였다. 후

에 그는 물법의 원리가 인간의 심법 내지는 우주의 대

원리에 통하여 儒佛仙 3교의 교리에 관통하고 중생 三

苦(飢, 寒, 疾)를 해탈할 수 있다는“心水法”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다. 이 물법신앙의 이론은 첫째 사람의 질병

은 육체적인 질환이거나 정신적인 질환이거나 모두 심신

의 汚濁으로 인하여 발생되므로 치병은 무엇보다도 심신

의 오탁을 씻어버리면 된다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이 종

교에서는 찬물을 택하고 있다. 왜냐하면 찬물은 이 세상

에서 가장 깨끗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법치료는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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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심으로써 심신의 오염을 씻어버리는 것이다. 둘째 

물은 우주 만물이 생성하는 원리이며 동시에 모든 생명

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의 근원인 水氣

를 충족시켜 원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물법의 수

련공부는 심신을 닦아서 인간에게 본래 꾸며져 있는 마

음의 水性을 회복시키는 공부이다. 모든 질병은 마음의 

상태와 관련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치병은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물을 인간 생

명의 근원으로 보는 이 교리는 인간의 심성은 물성에 의

하여 순수무염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악과 번뇌

를 일으켜 심성의 청정한 물성을 상실하였을 때에 심신

의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서 물법은 心

水法의 일관된 원리에 의하여 마음의 본래의 물성을 회

복시킴으로써 병이 물러가고 지혜가 밝아져 大道大德을 

얻는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종교는 한국인의 물에 대한 관념을 잘 표현하고 있

다. 물은 인간의 심성과 심신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인격의 성숙과 완성을 이루게 하는 능력을 가

지고 있다는 신념이다. 물론 이러한 물의 기능은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상징으로 표현되는 것이지만 

찬물교에서는 이것을 아주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방법

으로 사용하였다. 물의 기능을 이런 방법으로 구체화시

키는 경향은 단지 찬물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물

에 치료적이고도 주술적인 기능을 부여하는 여러 巫俗, 

神話, 역사적인 기록도 모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4. 巫俗에서의 물의 淨化機能 

대부분의 굿은 처음은 不淨굿으로부터 시작한다. 巫女

는 不淨床을 차려 놓고 그 위에 淸水, 또는 물 위에 재, 

고추, 고춧가루를 띄워 놓는다. 巫女는 신칼로 몸을 적

시고 사방에 뿌린다. 여기에 사용하는 물은 세상을 씻어

버리고 파괴하듯이 모든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부락제를 올릴 때에 제관의 不淨을 절대적

인 금기로 여긴다. 만일 不淨한 제관이 제사를 드리면 부

락민이 질병과 기타의 재해를 입는다고 믿고 있다. 따라

서 제관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격과 엄

격히 지켜야 할 금기가 있다. 우선 제주가 될 수 있는 자

격요건은 喪主가 아닌 자, 그 해에 어떠한 불상사도 없

었던 자, 가내에 임신한 여인이 없는 자, 祭日까지 부인

에게 월경이 없는 자, 가급적이면 가구 수가 적고 집안이 

정결한 자, 祭日에 生氣福德이 닿는 성인 남자들이다. 일

단 제관으로 결정이 되면 犯房을 금하고 매일 냉수에 沐

浴齊戒하고 정결한 복장을 하며 원거리 외출을 금하고 

부정한 언동을 하지 말며 부정한 것을 보거나 부정한 말

을 하거나 듣지 말아야 한다.  

이렇듯 不淨을 피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

는 것은 신성한 존재는 부정한 것과 극히 대립적이다. 부

정한 곳에는 臨在하지 않거나 피하는 경우가 많고 잘못

하면 부정에 대하여 신벌을 내리기도 한다. 따라서 부정

한 것이 있게되면 신성함이 어떤 신비하고 마술적인 힘

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또한 不淨은 전염의 속성을 지

니고 있다. 부종은 자체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 

일상적이거나 신성한 것을 더럽힐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부정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

울이는 것이다. 수살대, 부정굿 등은 이러한 예방의 기능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단 더러워진 것은 신성한 종교

적, 주술적 의식을 통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정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힘을 발휘하는데 물이 커다란 작용을 한다. 

즉 물은 부정을 예방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부정을 

닦아내고 정화시키는 작용도 한다. 전라도 지방의 씻김

굿은 죽은 자가 지닌 세속의 오염을 씻어내고 정화시키

는 역할을 하며 찬물교에서는 질병은 인간의 더러워진 

심신을 찬물로 씻어 냄으로써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

고 있다.  
 

5. 물과 신화 
 

1) 물과 創造神話 

물의 이러한“生存” 또는“永生”의 상징성이 우주적차

원에서 다루어지면 물은 창조신화를 지어내고 신화속에

서 물은 창조의 근원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고구려

건국신화, 신라건국신화에 모두 물이 등장한다. 고구려건

국신화를 보면(삼국유사, 박성봉역, 1985)“부여왕 海夫

婁가 아내도 늙고 자식이 없어서 아들을 얻기 위하여 名

山大川에 제사를 지내며 빌고 다녔다. 그러다가 하루는 

그가 탄 말이 鯤淵이란 못에 이르자 길가에 있는 큰 돌

을 보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왕이 이상히 여기고 사람을 

시켜 그 돌을 굴려 보았더니 금빛 개구리 모양의 옥동자

가 있었다. 이름을 金蛙라고 짓고 태자로 삼았다. 靑河

에서 海神인 河伯의 세 딸이 압록강 물을 헤치며 熊心

淵에서 노나니…” 라고 적혀 있다. 이 건국신화에는“鯤

淵”,“熊心淵”,“大川”,“靑河”,“河伯” 은 모두 물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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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들이며 이러한 신화적 사건들이 물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신라의 건국신화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삼국유사, 박성봉역, 1985).“6부의 조상들

이 각기 子弟를 데리고 閼川가에 모여 임금을 모시고 나

라를 세울 것을 의논하고 높은 곳에 올라 남쪽을 바라

보니 양산 기슭 우물 곁에 이상스러운 기운이 전광과 같

이 땅에 비치더니 거기에 하얀 말 한마리가 꿇어 앉아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곳을 찾아가 보니 한 붉은 

알이 있어 그 알을 깨어 보니 생김새가 단정한 아름다운 

동자가 있었다. 놀랍게 여기고 그 아이를 東川에 목욕시

키고 赫居世王이라고 이름하였다. 이 날에 沙梁里 閼英

井가에 鷄龍이 나타나 왼쪽 갈비에서 童女 하나가 생하

니 자태와 얼굴은 유달리 고왔으나 입술이 닭의 부리와 

같이 길었다. 月城 北川에 가서 목욕시키니 그 부리가 빠

짐으로 그 내를 撥川이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신화에서도“閼川”, “北川”,“東川”,“撥川”,“閼英川” 등

은 물을 의미한다. 물이 창조신화와 밀접하게 관계를 갖

는 것은 범세계적인 현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발견된다.“그 때까지는 無도 없고 有도 없었으며, 空界

도 없고 그 위에 天界도 없었도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까? 어디서? 누구의 비호 아래? 물은 있었던가? 밑을 모

르게 깊은 물이?”(인도의 창조신화).“브라흐마는 세상

을 창조하고 아주 여러차례에 걸쳐 세상을 재창조하였다. 

현재의 세상 이전에 얼마나 많은 세상이 있었는지, 또 이

후로 얼마나 많은 세상이 도래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

다. 네 시대(유가 yuga)가 모여 하나의 겁(칼파, kalpa)

을 이룬다. 각 칼파가 끝날 때에는 창조물이 파괴되어 과

도상태인” 물의 심연으로 들어간다“(힌두교의 초기경

전)”. 아주 오랜 옛날에는 하늘도 땅도 없고, 밑 모를 광

활한 심연이 뿌연 대기 속에 감추어져 있을 뿐이었다. 그 

심연 한가운데 어딘가에 샘이 있었는데 이 샘에서 열두

개의 강이 바위의 살처럼 흘러 나갔다. 강들은 수원지에

서 아주 멀리 흘러내려 꽁꽁 얼어 붙었다“(노르웨이 창

조신화)”. 위대한 태양신 라가 존재하기 전에 그의 아버

지인‘물의 심연’이 있었다. 라는‘물의 심연’에서 나타

났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 존재하게 되었다“(이집트의 창조신화)”. 태초에 

혼돈과 어둠이 있었다. 혼돈은 모든 요소들이 형체없이 

뒤섞여 있는 광활한 바다였다. 이 바다에서 만물의 여신 

에우리노메가 떠 올랐다. 파도 사이에서 알몸으로 나타

난 이 여신은 바다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그리

이스의 모계창조신화)”.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내셨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 

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위에 뒤덮여 있었

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하나

님께서‘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

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공을 

만들어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을 갈라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성

경의 창조이야기)”. 태초에는 광활하고 기름기 많은 혼

돈의 바다밖에 없었다. 이 혼돈의 바다에 온갖 요소들이 

뒤섞여 있었다. 하늘에서 이 바다를 내려다 보고 세 신령

이 세상을 창조하기로 결정했다“(일본의 창조신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이러한 창조신화들

은 물이 창조성, 생산성이 있는 신비로운 물질, 생명의 

물질임을 보여주는 소견이라고 하겠다.  
 

2) 물과 洪水神話 

이상에서는 물을 통한 정화의 의례를 알아보았는데 

이러한 정화의 의례가 우주적인 규모로 일어나면 그것은 

우주적인 종말과 재생에 이르며 이 때에는 물은 인간에

게 무서운 심판자이거나 심판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온

누리가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인간의 기대를 완성해주는 

궁극적인 해답의 제공자이거나 그 수단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홍수신화 또는 홍수설화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

여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의 문화권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 주몽의 건국신화 

주몽의 건국신화에 물로 인한 우주적 재생이 가장 극

적으로 그려져 있다. 

“주몽은 건국 초기에 비류국의 松讓과 새력다툼을 하

였다. 그는 흰 사슴을 거꾸로 매달고 하늘이 비를 내려 

비륙국의 왕도를 물로 흘러가 버리게 해 달라고 빌었다. 

마침내 홍수가 지고 왕도는 물에 떠내려 갔다. 주몽은 줄

을 만들어 물에 말을 타고 들어가 물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였다. 그리고 채찍으로 땅을 치어 비를 멎게 하였다. 

송양은 굴복하여 나라를 바쳤다.” 

물의 위력을 이용한 통치의 완성은 물을 통한 우주적

질서의 개편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2) 노아의 홍수이야기 

“내가 이제 땅위에 폭우를 쏟으리라. 홍수를 내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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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아래 숨쉬는 동물은 모두 다 쓸어버리리라. 땅 위에 

사는 것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와 계약을 세운다.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며느

리들을 데리고 배에 들어 가거라. 그리고 목숨이 있는 온

갖 동물도 암컷과 수컷으로 한 쌍씩 배에 데리고 들어 

가 너와 함께 살아남도록 하여라. 온갖 새와 온갖 집짐승

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이 두 마리씩 너한테

로 올 터이니 그것들을 살려주어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온갖 양식을 가져다가 너와 함께 있는 사람과 동물

들이 먹도록 저장해 두어라.” 

노아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3) 마누와 물고기(인도) 

“아주 먼 옛날에‘마누’라는 남자가 몸을 씻고 있었다.

‘마누’는 손을 씻으려고 물항아리 속으로 손을 넣었다

가 작은 물고기를 한마리 건져 올렸다. 그 물고기가‘마

누’에게 말했다. ‘내가 완전히 클 때까지 나를 보살펴주

고 보호해 주면 당신한테 금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을 지켜 드릴께요’ 그러자 마누가 물고기에게 물었

다.‘그게 무슨 소리지? 끔찍한 일이라니?’물고기는‘머

지않아 심한 홍수가 나, 땅 위에 사는 모든 인간을 파멸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물고기는 마누에게 

흙항아리 속에 넣어달라고 부탁했다.‘마누’는 물고기가 

시키는대로 하고 물고기가 클 때마다 더 큰 항아리로 옮

겨 주었다.  

물고기는 이제 몇 달만 있으면 홍수가 날 거라며‘마

누’에게 커다란 배를 지으라고 하였다. 비가 내리기 시작

하자‘마누’는 밧줄로 자기 배를 가샤에게 묶었다. 물이 

불어나자 가샤는‘마누’를 안전하게 인도했다. 물은 온통 

땅을 뒤덮을 만큼 불어났다. 물이 빠질 때에 가샤는‘마

누’가 물에 떠내려 가지 않도록‘마누’를 산꼭대기로 인

도했다”. 
 

(4) 데우칼리온(그리이스) 

“역사의 아주 초기 단계였다. 아마 황금 시대가 끝나기

도 전이었을 것이다. 인류는 몹시 사악하고 교만해졌다. 

사람들이 갈수록 성가신 존재가 되어 버리자, 마침내 제

우스는 그들을 파멸시키기로 마음 먹었다. 인류의 창조주

인 거인 프로메테우스는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

을 통고받고, 그 사실을 자신의 인간 아들인 데우칼리온

과 며느리 피라에게 알려주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아들과 

며느리를 커다란 나무상자에 넣었다. 9일 낮, 9일 밤 동

안 비가 내려 온 세상이 물에 잠겼다. 그러나 그리이스의 

파르나소스산과 신들의 보금자리인 올림프스산 꼭대기만

은 예외였다”. 
 

6. 언어에서의 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습관 특히 어원을 살펴

보면, 보편타당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언어

란 수백 또는 수 천년동안의 모든 인간이 공유하여 사용

되어 온 것이며, 특정 개념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1) 敎訓：“訓”은 냇가(川)에서의 말씀(言)으로 이루

어져 있다. 물의 가르침이 즉 敎訓이다. 

2) 法：물(水)의 흐름(去)으로 이루어져 있는 글짜가 

법을 만들고 있다. 즉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즉 법이라

는 의미가 된다. 

3) 永遠：永은 물(水)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그리고 있

다. 즉 물의 흐름속에 영원불변한 가치가 있음을 그리고 

있다. 

4) 海：모든 골짜기의 물(水)을 어머니(母)의 품처럼 

받아 들여 바다가 된다는 의미가 된다. 

 

고     찰 
 

이상이 각종 고전, 종교, 신화 또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가 경험하는 물의 교훈이다. 이러한 교훈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1. 물은 不變이며 不滅이며 宗敎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물은 여러가지의 특성을 갖는데 그 중 하나는“물은 不

變이며 不滅” 이라는 점이다. 물이 지구상에 처음 나타난 

것은 약 45억년전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 장구한 세월

을 지나오는 동안 물은 전혀 변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물

은 H2O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영원불변한 

특성으로 과거나 현재나 또는 미래에 있어서도 그대로 유

지될 것이다. 또한 물은 不滅의 특성을 지닌다. 물에 있

어서는 없어진다 또는 사라진다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

는다. 물은 순환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양

의 물이 지구상에 존재한다. 비가 되어 내리는 물은 가시

적으로 냇물이나 강 또는 바다를 이루거나 눈에 보이지

는 않으나 지하수의 형태로 존재하고 이 중 일부는 다시 

증발되어 하늘로 올라가서 비가 되어 내리게 된다. 즉 모

든 물은 고체, 기체 또는 액체 등의 형태로 존재하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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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이 되며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은“再生(re-
birth)” 또는“不滅”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이 공통

적으로 추구하는 많은 가치들 중의 하나가 “不滅”을 추구

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모든 인간은“영

원한 삶(永生)”을 추구하는 것이며 종교생활에서 가장 

구체적으로“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물은 즉 宗敎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물의 불멸성과 종교의 불멸성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물이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물질인 것

과 마찬가지로 종교도 인간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건이

라는 점에서도 물과 종교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여기

에서 필자가 기술하는 종교는 어느 특정한 종교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내부에 공통적으로 존재

하는 요건으로서의 종교성 또는 신앙심 즉 원형(arch-
etype)으로서의 조건을 뜻한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기본적인 요건 중에“종교심”이 필수적인 하나의 요건이

라는 의미가 된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生

存과 永生”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이것을 가장 효과적

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종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生

存과 永生”의 욕구가 모든 인간의 마음과 몸 속에 내재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모든 인간은“종교적

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종교적인 가치를 추구하

는 마음”은 모든 인간의“내적안전기지”(internal sec-
ure base)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모든 

인간의“최후의 안식처” 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물

이 모든 생명체의 안전기지(secure base)가 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生存”이나“永生”의 입장에서 본

다면 비단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 등 생명이 

있는 만물이 모두“종교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왜

냐하면 동물이나 식물 등 모든 생명체는 모두“生存 또

는 永生”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종교계 

내부의 갈등이 표면화될 때에는 그 특정종교의 교인이 

아니더라도 기분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경험

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모든 인간의 내적안전기지

가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물의 이러한 특성을 인간의 심성의 한 부분으로 통괄

할 수 있으면 보다 높은 인격적인 성숙을 성취할 수 있

다.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해관계를 의식하는 기회주

의적 행동양식에서“보편성”“불멸성” 또는“불변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물에 대한 특징을 

성찰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물의 정화성”을 성찰의 

한 방향으로 삼는다면 모든 인간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

는 오염된 부분을 스스로 씻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물은 때로는 償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罰(홍

수, 가뭄 등)로써 시련을 겪게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

우에도 벌을 위한 벌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벌

이라는 점에서는 재생의 의미도 있다.“물은 불멸이며 또

한 불변이다” 는 교훈을 깊이 새겨 모든 인간이“불변의 

가치 또는 불멸의 가치”를 추구하는 노력을 기울이면“永

生”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될 수 있다. 
 

2. 물은 부드러움이다. 

물은 만물 중 가장 부드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부드

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이 물이다. 물은 

바위를 뚫기도 하고 불을 이기기도 한다. 대인관계는 결

국“힘의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힘을 갖기 위한 한 방

법으로 부드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古典에도 부드러

움에 대한 언급이 많이 발견된다.“論語”에서는“子溫而

勵 威而不猛 恭而安(공자께서는 온화하시면서도 엄숙하셨

고, 위엄이 있으시면서도 사납지 않으셨고, 공손하시면서

도 자연스러우셨다” 라고 공자의 부드러운 모습을 그리

고 있다.“中庸”에는“寬柔以敎 不報無道 南方之强也 君

子居之(관대하고 부드럽게 가르치고 남이 무도하게 대해

도 보복하지 않는 것은 남방 사람들의 강함이니 군자는 

이를 택한다.” 거 하여 부드러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道德經”에도 부드러움에 대한 많은 교훈이 있다.“挫

其銳 解其紛 和其光 同其塵(나의 날카로움을 꺾어서 세

상의 어지러움에 풀리고, 나의 밝은 빛을 부드럽게 하여 

세상의 티끌과 뒤섞이니, 제 4 장)”,“柔之勝剛 弱之勝强

(부드러운 것은 굳센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은 강한 것을 

이긴다, 제 36 장)”,“天下之至柔 馳騁天下之至堅 無有 入

於無間(천하에서 제일 부드러운 것은 천하에서 제일 굳은 

것을 마음대로 부리고, 형체 없는 것은 틈이 없는 데까지 

들어간다. 제 43 장)” 人之生也 柔弱 其死也 堅强 萬物草

木之生也 柔脆 其死也 枯槁. 

故 堅强者 死之徒 柔弱者 生之徒(사람이 태어남엔 부드

럽고 약하나, 죽을 때엔 굳고 강해진다. 만물인 풀과 나무

도 태어남엔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을 때엔 말라서 딱딱

해진다. 그러므로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

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 제 76 장). “天下柔弱 莫過

於水 而攻堅强者 莫之能勝 以其無以易之也. 弱之勝强 柔

之勝剛(천하에서 부드럽고 약하기로는 물보다 지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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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없어서, 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데 있어서는 능히 이

보다 더 나은 것은 없거니와 그것은 물과 바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긴다. 제  78  장)”. 

이상으로 본다면 일상생활에서 부드러운 표정과 태도

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물은 그 부드러운 특성 때문에 환경에 대하여 쉽게 적응

하는 특성 즉 유연성을 갖는다. 물은 자신이 처하는 상황

에 따라서 쉽게 자신의 모양을 바꾼다. 둥근 그릇에 담기

면 둥근 모습을 띠고 세모난 그릇에 담기면 세모의 모습

을 띠고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의 모습을 띤다. 자

신을 내 세우는 법이 없이 쉽게 적응을 하지만 원래의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일은 없다. 원래의 H2O의 모습을 

바꾸는 일은 절대로 없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부드러

운 태도, 주변의 환경에 대하여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바

꾸지 않으면서 쉽게 적응하는 태도가 가장“강력한 힘”

을 가져다 준다. 이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한 가지 방

법으로 물의 부드러움이라는 특성을 성찰의 대상으로 삼

는 일이다.  
 

3. 물은 謙遜이다. 

위의 결과(도덕경에서의 물에 대한 교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물은 겸손의 상징이다. 대인관계에 있어

서“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갖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져

다준다.“겸손한 태도”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동·서양의 

고전 곳곳에서 발견되며 이의 실천을 위하여 물은 좋은 

성찰의 대상이 된다. 
 

1)“聖經”에서의 겸손에 대한 교훈 
 

(1) 민수기 12：1~3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

았다고 해서 그를 비판하였다.“야훼께서 모세에게만 말

씀하시고 우리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줄 아느냐?” 

이렇게 투덜거리는 소리를 야훼께서 들으셨다. 모세는 

실상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없었다.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2) 잠언 6：16~19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섯 가지, 

아니, 역겨워하시는 것 일곱 가지가 있으니,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흉계를 꾸미는 마음, 

나쁜 일에 재빠른 발, 

거짓 증언하는 자, 

형제들 사이에 이간을 붙이는 자들이다. 

야훼께서는 거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자들을 미워하시

고 역거워하시는데, 역거워하시는 것 중,“거만한 눈”을 

제일 첫번째로 꼽고 있다. 
 

(3) 마태오 23：11~12 

너희 중에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

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

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4) 베드로 3：8~9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형제처럼 사랑하며 자비심을 가지고 겸손

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말고 도리어 축복해 주십시오. 
 

“論語”에서는 如有周公之才之美 使驕且吝 其餘不足觀

也已(주공과 같은 훌륭한 재능을 갖추었다 하여도 교만

하고 인색하면 그 나머지는 볼 것이 없다)고 하여 교만

함은 반드시 피해야 할 심성 중의 하나임이 강조되고 있

다.“大學”에서는 是故 君子有大道 必忠信以得之 驕泰以

失之(그러므로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자는 갖추어야 할 

큰 도가 있으니, 충과 신을 실천하면 반드시 얻을 것이요, 

교만하면 반드시 잃을 것이다.” 윗자리에 앉으면 교만해

지기 쉬우니 항상 조심하여야 한다는 교훈이다.“明心寶

鑑”에는 勿以貴己而賤人 勿以自大而蔑小 勿以恃勇而輕敵

(나를 귀하게 여김으로써 남을 천하게 여기지 말고, 스

스로 크다 하여 남의 작음을 업신여기지 말고, 자신의 용

맹을 믿어 적을 가볍게 보지 말라)는 교훈이 있다.“道德

經”에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에

서겸손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다. 강과 바다가 모든 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은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이라는 교훈이 도덕경의 핵심적인 교훈이

다. 자연의 평범한 현상에서 엄청난 교훈을 보고 있다. 

또한“知者不言 言者不知”(아는 사람은 말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가르침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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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의 관계 뿐만 아니라 모든 대인관계에 있어

서“겸손” 이라는 덕목은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다. 이러

한 사고는 비단 동양의 사상속에서만 관찰되는 것은 아

니다.“understand” 라는 단어는“이해한다” 라는 뜻이다. 

이 단어는“under” 와“stand” 로 되어 있다. 즉 원래의 

뜻은“아래에 선다” 라는 어원을 가지며, 이것이“이해한

다”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그 사람보다 나를 낮추어서 아래에 두어야 함

을 나타내고 있다. 말로는 이해한다고 하면서 높은 곳에 

위치하여 상대방을 내려다보는 오만한 태도로는 절대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없으며 의사-환자와의 관계에 있

어서도 의사가 환자와 같은 수준이 되어야 환자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겸손함을 물의 특성을 

통하여 느껴야하며 또 성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4. 물은 無慾이다. 

물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도 욕심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내세우지도 않는다. 물은 

욕심이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경쟁은 하지 않는다.“流

水不爭先(흐르는 물은 앞을 다투지 않는다)”이라는 말

이 나타내 주듯이 뒤에 흐르는 물이 무리하게 앞에서 흐

르는 물을 앞설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상태 그대로 유유히 흐를 뿐이다. 사람도 이와 같

은 자세를 가져야 함을 물이 가르치고 있다. 사람들은 누

구에게나 욕심이 있다. 욕심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성취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가며, 집단생활에서의 적응도 어렵게 만든다. 누

구나, 어느 정도의 욕심은 必要惡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자신의 가

족의 이익을 추구하며,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

며, 이렇게 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이기주의가 극단으로 흘러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집단

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하면서 추구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추구는 일시적으로는 자신

이 얻는 바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피해야만 할 것이

다. 자신의 생존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생존도 중요하

다는 인식을 가져야“더불어 사는 자세”(共生)가 마음 

속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고전에도 많은 가르침이 발견

된다.“論語”에는 子使漆雕開仕 對曰 吾斯之未能信 子說

(공자께서 칠조개에게 벼슬을 권하시자, 대답하기를 저

는 벼슬하는 것에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라 답하자, 공자

께서 기뻐하셨다).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제자, 칠조개의 성숙한 태도에 감탄

하는 공자의 태도를 볼 수가 있다. 子曰 賢哉. 回也 一簞

食 一瓢飮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 不改其樂 賢哉 回也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회는 현명하구나. 대그릇에 담

긴 밥 한그릇 먹고, 물 한 표주박 떠마시며 누추한 마을

에 산다면 사람들은 그 근심과 고통을 견디어내지 못하

는데, 회야는 그 즐거운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 현명하

구나, 회야여!). 안회가 물질적인 것에 초연하여 학문에 

힘쓰는 모습을 칭찬하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明心

寶鑑” 에는 保生者 寡慾 保身者 避名 無慾 易 無名 難(삶

을 보전하려는 자는 욕심을 적게 하고, 몸을 보전하려는 

자는 이름을 피한다. 욕심을 없게 하기는 쉬우나, 이름을 

없게 하기는 어렵다). 삶을 잘 보전하기 위하여는 욕심

을 줄이고, 몸을 잘 보전하기 위하여는 이름이 지나치게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피하라는 가르침이다. 욕심이 지

나치면 망하기 쉽고 이름이 너무 나면 이에 대하여 시기

심도 생기는 사람도 생기고,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보전

하기가 어렵다는 가르침이다. 명예가 중요하지만, 지나치

게 이것을 추구하면 오히려 자신에게 해롭다는 가르침

이다. 

知足常足 終身不辱 知止常止 終身無恥(족한 줄 알아서 

족하면 한평생 욕되지 아니하고, 그칠 줄 알아서 항상 그

치면 한평생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지나친 욕심을 

삼가라는 가르침이다. 모든 것이 상대적인 개념이다. 자

신의 분수를 잘 알고, 이에 만족하면 바로 행복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돈이 많다고 하지만, 더 많은 돈을 욕심부

리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할 것이며, 돈이 없지만 더 돈이 

없는 사람에 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된다.“孟子” 

에는 養心 莫善於寡欲 其爲人也寡慾 雖有不存焉者 寡矣 

其爲人也多欲 雖有存焉者 寡矣(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본성을 기르는데 있어서 욕심을 적게 갖는 것보

다 좋은 것은 없으니, 사람됨이 욕심이 적다면 비록 선한 

마음을 보존하지 못하더라도 보존되지 못하는 것이 적을 

것이요, 사람됨이 욕심이 많다면 비록 선한 마음이 보존

되었다 하더라도 보존되는 것은 적을 것이다)는 교훈이 

있다.  

“道德經” 은 많은 교훈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중 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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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無慾論)이 핵심적인 사상 중의 하나이다. 제 1 장에 常

無欲 以觀其妙 常有欲 以觀其요. 此兩者 同出而異名 同

謂之玄(항상 욕심이 없으면, 그 오묘함을 볼 수 있으며, 

항상 욕심이 있으면 물질의 세계를 볼 수 있다. 이 두가

지는 한가지 도에서 나와 이름이 달라졌으니, 다 같이 현

묘하다 이를 것이다. 현묘하고도 현묘한 것이여, 만물이 

쏟아져 나온 문이로다.)라고 하여“道”의 오묘함을 보기 

위하여는 욕심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少私寡

欲.(사심을 적게 하고, 욕심을 없애야 한다.)(제 19 장). 

不欲以靜 天下將自正.(욕심내지 않아 마음이 고요해지면, 

천하는 장차 저절로 바르게 될 것이다(제 37 장). 知足不

辱 知止不殆 可以長久.(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고, 그

칠 줄 알면 위태로운 일을 당하지 않아 가히 오랫동안 

편안할 수가 있다.)(제 44 장) 禍莫大於不知足 咎莫大於

欲得 故 知足之足 常足矣(재앙은 만족함을 모르는 것보

다 더 큰 것이 없고, 허물은 얻으려는 욕심보다 더 큰 것

이 없다. 그러므로 만족할 줄 아는 족함이라야 항상 만족

하다.) 등등 욕심이 대한 교훈이 많이 있다. 

聖經에도 욕심에 대한 교훈이 있다.“돈을 사랑하는 사

람치고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 욕심 부린다고 더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또한 헛된 일이다. 재산

이 많으면 그 만큼 먹여 살릴 사람이 많은 것, 그러나 많

은 재산은 눈요기밖에 될 것이 없다. 막일을 하는 사람

은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단잠이나 자지만 부자는 아쉬운 

것 없어도 뒤채기만 하고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하

늘 아래에서 나는 기막히게 억울한 일을 보았다. 일껏 

재산을 모아 놓았는데 그 재산 때문에 우환을 당하는 일

이 있었다. 불운이 닥쳐 재산이 달아나 제 몸에서 난 아

들에게도 물려줄 것 하나 없이 세상에 떨어졌을 때처럼 

알몸으로 돌아가더라. 일껏 수고해서 얻은 것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이 또한 기막힌 노릇이다. 사람은 세

상에 올 때처럼 빈 손으로 갈 뿐이라, 바람을 잡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 인생은 평생 암담한 나날

을 울며 애타고 병 앓으며 분노하는 일로 괴로와하며 사

는 것이다(전도서 6：9~17)”. 
 

이상이 古典에 기술된 욕심에 대한 가르침들이다. 어

느 고전에나 모두 한결같이 강조되어 있다. 인간의 부정

적인 心性에 대하여 깊이 꿰뚫어본 혜안이 아닐 수 없다. 

불교에서도“轉生輪廻” 사상이 있는데 이것은 중생은 자

기가 짓는 업으로 인하여 三界六道를 나고 죽고 나고 죽

고 하면서 끊임없이 생사를 되풀이한다는 것인데 삼계

란“慾界”“色界” 그리고“無色界” 를 말한다. 여기에서 

욕계란 색욕, 식욕 그리고 물욕등 인간의 욕망의 세계이

며 색계는 물질의 세계이며 무색계란 욕계와 색계의 속

박을 벗어난 정신적인 자유의 세계를 의미한다.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無我” 의 경지에 이르기 위하여

는 자신 속에 있는 욕망 또는 욕심에 대한 통찰과 이들

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가르침을“물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물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있는 그대

로를 받아들이면서 항상 유유히 흐르며 앞을 다투지 않

기 때문이다.  
 

5. 물은 信賴다. 

물은 信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물은 항상 일정하

게 행동하며 또한 물은 모든 생물체에 대하여 항상 이롭

게만 작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인간이 물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홍수와 같은 재난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은 항상 믿을 수 있는 존재

이다. 특히 큰 물일수록 더욱 더 깊은 신뢰감을 가져다 

준다.“大河無聲(큰 강은 소리가 없다)”이라는 말은 큰 

강이나 바다의 신뢰감에 대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믿는

다의 한자어는 신(信)이다. 信은 사람 인 변(人)에 말씀 

언(言)으로 되어 있다. 즉 믿을 信은“사람의 말” 이라는 

뜻이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하여는 말

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가 된다. 말을 함부로 하면 믿

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많은 교훈들

이 있다.  
 

1)“論語”에서의 말에 대한 교훈 
 

子貢問君子 子曰 先行其言 而後從之. 
 

자공이 군자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먼

저 그가 말한 바를 실천에 옮기고 그 뒤에 행한 바를 좆

아서 말한다. 
 

子曰 君子恥其言而過其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그 말이 행동을 넘어서

는 일을 부끄러워 한다. 
  

孔子曰 侍於君子 有三愆 言未及之而言 謂之躁 言及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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而不言 謂之隱 未見顔色而言 謂之고.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를 접하는데 있어서 세가

지 잘못이 있는데, 말할 여건이 되지 않았는데 말하는 것

을 조급하다하고, 말할 여건이 되었는데 말하지 않는 것

을 숨긴다고 하고, 안색을 보지 않고 말하는 것을 눈이 

멀었다고 한다. 
 

항상 말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잘 가려서 말을 하

여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

의 안색을 잘 살펴서 상대방의 기분을 잘 보고 말을 해

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받아 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의 의미가 없

어진다.  
  

2)“大學”   에서의 말에 대한 교훈 
 

是故 言悖而出者 亦悖而入 貨悖而入者 亦悖而出. 
 

그러므로 말이 어긋나게 나가면 역시 어긋나게 들어오

고, 재물이 어긋나게 들어오면 역시 어긋나게 나간다. 
 

말조심을 하라는 가르침이다. 말이란 항상 그 상대가 

있기 마련인데, 어긋나게 말이 나가면 상대방도 그렇게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법이다.“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

이 곱다”는 우리나라의 속담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가르

침이다.  
 

3)“明心寶鑑”에서의 말에 대한 교훈 
 

一言不中 千語無用.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마디 말이 쓸모가 없어진다.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하라는 가

르침이다. 말이 많아지다 보면 실언을 하게 되고 실언을 

하게되면 그 사람의 다른 말도 믿을 수가 없다는 가르침

이다.  
 

君平曰 口舌者 禍患之門 滅身之斧也. 
 

군평께서 이르기를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의 문이며, 

몸을 죽게 하는 도끼와 같은 것이다. 
 

말을 조심하라는 가르침이다. 말 한마디 잘못하여 온갖 

근신과 재앙을 불로 일으킬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이상이 고전에 기술되어 있는 말에 대한 교훈이다. 불

교의 가르침에서도“말의 조심”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있

다.“苦”를 멸하여 해탈에 이르는 방법으로 八正道 또는 

八聖道라는 것이 있는데 이 중 正語가 한 부분으로 되어 

있다. 正語에는 네 가지가 포함된다. 하나는 不妄語이다. 

이것은 허망한 말 즉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헛된 

말을 하여 남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다. 두번째는 不惡口이다. 남의 욕을 하지 않고 험담을 

하지 않는 것이다. 세번째는 不綺語이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수다스럽게 과장하고 가식하는 말을 綺語라고 하는

데 교묘하게 꾸며대는 말을 의미한다. 겉과 속이 다른 말

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네번째는 不兩舌이다. 兩舌

이란 이쪽 저쪽을 다니면서 서로 다른 말을 하여 이간시

키는 말을 뜻한다. 이러한 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가르침

이 不兩舌이다. 장자에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다.“言者風

波也(말은 풍파를 일으킨다)”라고 하여 사람의 말이 잘

못되면 큰 풍파를 일으킨다는 가르침이다. 우리나라의 속

담에도“말 한마디로 천량 빚을 갚는다”,“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남아 

일언은 중천금이다”,“말이 많은 집의 장맛은 쓰다”는 등

의 속담들을 보면 말은 항상 조심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말을 조심하는 가장 좋

은 방법은“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된다. 말을 하지 

않으면 말 실수는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

자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늘의 이치에 비추어“予

欲無言”(나는 말이 없고 싶다)고 하시지 않았을까? 老子

도“知者不言 言者不知” 즉 아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따지고 보면 모르는 사람이다라

고 하신 것도 비슷한 의미가 있는 가르침이다.“言語道

斷”…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그 어원을 그대로 살펴보면,“말(言語)은 도(道)를 끊는

다(斷)”  가 된다. 말이 많으면 도를 통할 수가 없다는 의

미가 된다. 
 

이러한 가르침들을 물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다. 골짜기의 물은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흐른다. 그

러나 큰 강이 되고 바다가 되면 그러한 요란함은 사라지

고 소리가 없어진다. 그래서“大河無聲” 이라는 말이 생

겨났다. 지식이 얕은 사람이나 수양이 얕은 사람들은 말

을 많이 하지만 깊은 지식과 수양을 갖춘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도 자신의 뜻하는 바를 널리 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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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6. 물은 아름다움(美)이다.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한다. 물이 없는 생명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은 그것이 갖는 창의력, 엄숙성, 

조화와 균형의 완벽성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이스

의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와 로마의 미의 여신 비너스가 

바닷물에서 태어났다는 신화는 물과 아름다움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로 물

은 아름다움을 생명으로 하는 문학과 예술에 있어서 많

은 소설가, 시인, 미술가 또는 음악가들에 의하여 좋은 소

재가 되어 왔다. 
 

샘물이 혼자서  

춤추며 간다 

산골짜기 돌틈으로  
 

샘물이 혼자서 

우스며 간다 

험한 산길 꽃사이로 
 

하늘은 맑은데 

즐거운 그 소리 

산과 들이 울리운다. 
 

주요한의 시“샘물이 혼자서” 이다. 물이 지니고 있는 

생명력을 그린“생명의 송가” 라고 할 수 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그 유명한 정지용의 시“鄕愁” 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고향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눈에 보일듯이 아름답게 표현

되고 있다.  
 

저물어 오는 육교 우에 

한줄기 황망한 기적을 뿌리고 

초록색 램프를 담은 화물차가 지나간다. 
 

어두운 밀물 우에 갈매기 우짖는 

바다 가까이 
 

김광균의“鄕愁”의 한 부분이다. 고향을 그리워할 때에 

물이나 바다는 그것이 갖는 생명력과 아름다움 때문에 빼

놓을 수 없는 소재가 된다.  
 

숲길같이 이끼 푸르고 

나무 사이사이 강물이 휘어… 
 

햇볕 어린 가지 끝에 산새 쉬고 

흰 구름 한가히 하늘을 지난다. 
 

산가마귀 소리 골짝에 잦은데 

등 너머 바람이 넘어 닥쳐 와… 
 

굽어든 숲길을 돌아서 

시내물 여운 옥인 듯 맑아라. 
 

푸른 산 푸른 산이 천 년만 가리… 

강물이 흘러 흘러 만 년만 가리… 
 

산수는 오로지 한 폭의 그림이냐? 
 

신석정의“山水圖” 이다. 제목 그대로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듯 하다.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선비의 

모습을 보는 듯하고 영원한 강물의 흐름 속에서 인간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조용

히 가르친다. 
 

Ⅰ 

임 실은 배 아니언만 

하늘가에 돌아가는 흰 돛을 보면 

까닭없이 마음 그립습니다. 
 

호올로 바닷가에 서서 

장산에 지는 해 바라보노라니 

나도 모르게 밀물이 발을 적시옵내다. 
 

Ⅱ 

아침이면 해 뜨자 

바위 위에 굴 캐러 가고요 

저녁이면 옅은 물에서 소라도 줍고요 

물결없는 밤에는  

고기잡이 배 타고 달래섬 갔다가 

안 물리면 달만 싣고 돌아오지요. 
 

Ⅲ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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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쓰랴거든 바다로 오시요. 

바다같은 숨을 쉬랴거든. 
 

임이여 

사랑을 하랴거든 바다로 오시요. 

바다같은 정열에 잠기랴거든. 
 

양주동의“海曲 3장”이다. 바다는 그리움의 상징이며 

사랑의 상징임이 아름답게 노래되고 있다. 
 

내 마음의 어딘 듯 한 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돋쳐 오르는 아침 날빛이 뻔질한  

은결을 돋우네. 

가슴엔 듯 눈엔 듯 또 핏줄엔 듯 

마음이 도론도론 숨어 있는 곳 

내 마음의 어딘 듯 한 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김영랑의“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라는 시다. 여기에서 

강물의 흐름은 즉 생명의 흐름을 뜻하고 이 생명의 흐름

이 인간의 마음 속 어느 곳에서라도 흐르고 있음을 노래

하고 있다. 물은 즉 생명이다. 
 

가겠다 

나 이제 바다로 

참으로 이제 가겠다 

손짓해 부르는  

저 큰 물결이 손짓해 나를 부르는  

망망한 바다 

바다로 
 

살아서 가겠다 

죽어 넋이라도 가겠다 

아아 

삶이 들끓는 바다, 바다 너머 

저 가없이 넓고 깊은, 떠나온 생명의 고향 

저 까마득한 화엄의 바다 
 

김지하의“바다” 라는 시다. 바다는 진정“생명의 고

향” 이다. 비단 시인의 입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과학자

의 눈을 통하여도 바다가 생명의 고향이라는 것은 밝혀

지고 있다. 바다는 어머니의 상징이다. 그래서 바다는“생

명의 고향” 인 것이다. 바다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

여야 할 모든 가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화엄의 바

다”     인 것이다. 
 

시월 난초에 

꽃대 오를 때 
 

푸른 하늘은 큰 물방울 
 

눈물난다. 

물 속에 우주 살아있음 

생각하니 눈물난다. 
 

가신 이 

올 아이들 

내몸 물 속에 살아 
 

시월 난초에 

꽃대 오를 때 
 

푸른 하늘은  

큰  

눈물 방울 
 

틈틈이 꽃  

내몸 우주꽃  
 

김지하의“물”이라는 시다. 여기에서는 물은 생명이고 

푸른 하늘이고, 또한 우주가 된다. 물은 모든 것이기 때

문에 물은 우주라고 할 수 있다. 물의 조화와 균형은 우주

의 조화와 균형과 흡사하다. 그래서 물은 우주인 것이다. 

물은 모든 존재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물질이다. 우주 또

한 자신 속에 있는 모든 존재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인간

은 때로는 우주 속에 포함되기도 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

기도 한다. 종교에서의 우주는 인간을 포함하지만 과학적 

연구대상으로서의 우주는 인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철학

에서는 인간 그 자체가 우주이기도 하다. 그래서 물은 인

간이고 인간은 우주이고 물은 우주이다. 
 

아뢰옵건대 

우리 백두산께서 

물을 그늑히 이고 계시옵니다. 

바다 건너 

우리 한라산께서도  

물을 이고 계시옵니다. 

어느 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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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산이 게시옵니까? 

오로지 여기이옵니다. 

여기이옵니다. 

그토록 거룩하올 산이시라 

산에 손 비벼 

몇천년 세월이시옵니다. 
 

아흐 산 정수리 

하늘과 마주하옵신 

천지께서 

백록담께서 

그토록 거룩하올 물이시라 

한자락 구름인들 

고개 숙여 삼가하시옵니다. 

그럴진대 

다른 산들께서도 

태백 

지리 

묘향 

설악께서도 

금강 1만2천봉께서도 

다른 산들께서도 

산과 산사이 

그 엄한 골짜기마다 

흐르는 물이시옵니다. 

지새는 달 아래 

어느 소리 계시오면 

그 소리 겹겹으로 

울려가는 메아리시옵니다. 
 

그 물 흘러흘러 

한 줄기 시내이시다. 

이윽고 꽃다지 열려 

가람이시오니다 

어찌 이로써 다하심이리오 

가람 다하여 

세 바다 활짝 열리시어 

파도소리 

파도소리 무궁하시옵니다. 

그 바다 까마아득히 

그 바다 넘어 

까마아득히 

거기까지가 

우리 겨레이시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 물이시옵고 

온세상 물이시옵니다. 

본디 사람이 

물로써 태어나심이오 

만물이 물로써 

으뜸을 삼으심이오라 
 

이로부터 물로 돌아가 

물 위의 세상 

물 아래 세상 함께 

거기 온전히 계시올 

임 마중하실 때이시옵니다 

백두산께서 

물을 이고 계시옵듯이 

한라산께서 

물을 이고 계시옵듯이 

우리나라 사람과 뭇 목숨들 

그 하나하나께서도 

푸르러 푸르러 

물 마중 임 마중 하실 때이시옵니다. 
 

고은의“우리나라의 물”이라는 시다. 우리나라 강산의 

아름다움과 엄숙성이 잘 그려져 있다. 물이 생명의 원천

이고 그 불변과 불멸성, 그리고 무궁함 때문에 간직되는 

한없는 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시인들 치고 물이나 강 그리고 바다에 대한 아름다움을 

노래하지 않은 시인은 없다. 시인들 뿐만 아니라 수필사

들도 많은 글을 남기고 있다. 이태준은 그의 수필에서 물

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물은 아름답다. 흐르는 모양, 흐르는 소리도 아름답거

니와 생각하면 이의 맑은 德, 남의 더러움을 씻어는 줄지

언정, 남을 더럽힐 줄 모르는 어진 덕이 이에는 있는 것

이다. 이를 대할 때, 얼마나 마음을 맑힐 수 있고 이를 사

귈 때 얼마나 몸을 깨끗이 할 수 있는가? 

물을 보면 즐겁기도 하다. 이에겐 언제든지 커다란 즐

거움이 있다. 여울을 만나 노래할 수 있는 것만 이의 즐

거움은 아니다. 산과 산으로 가로막되 덤비는 일없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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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그대로 고이고 고이어 나중날 넘쳐 흘러가는 그 유

유 無言의 낙관, 얼마나 큰 즐거움인가? 독에 퍼 넣으면 

독 속에서, 땅속 좁은 철관에 몰아넣으면 몰아넣는 그대

로 能忍自安한다. 물은 성스럽다… . 물의 덕을 입지 않는 

생물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물, 기쁜 물, 고마운 물, 智者 老子는 일찍

이“上善若水”라 하였다. 
 

한용운은“선과 인생”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물도 또한 그러하여 물의 性은 본래 맑고 고요한 것이

지만 진토가 섞이면 흐려지고 바람을 만나면 움직이는 것

이다. 그러나 진토가 섞인다고 물의 性까지 흐려지는 것

은 아니요, 바람을 만난다고 물의 性까지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진토만 가라앉으면 맑아지고 바람만 자면 고요하

여지는 것이다.” 
 

헤르만 헷세의 싣달타에는 물의 흐름 속에서 사색하는 

싣달타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강물의 소리는 아직 괴로움에 가득 차 살피듯 울려왔

으나, 여기에 다른 소리가 섞여 들었다. 기쁨의 소리와 번

뇌의 소리, 착한 소리와 악한 소리, 웃는 소리와 통탄하는 

소리, 백가지 천가지의 소리가 어울려 퍼지는 것이었다. 

싣달타는 귀를 기울였다. 그는 경청자가 되어 있었고 경

청에 몰두해 있었다. 자신은 공백이 되어 그는 그 소리를 

삼켜 버릴듯이 열심히 듣고 있었다. 그는 지금에야 그 경

청을 궁극에까지 배운 것이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모

든 것을 강물 속의 많은 소리를 그는 가끔 들었지만 오늘

은 더욱 새롭게 들리는 것이었다. 이미 그는 많은 소리

를 구별할 수없게 되었다. 우는 소리와 즐거운 소리를, 어

른의 소리와 아이들의 소리를 분별할 수가 없었다. 그런 

것은 모두 하나가 되어 있었다. 동경의 호소와 자신의 웃

는 소리와 분노의 외침과 죽어가는 사람의 신음소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되어 있었다. 강물의 소리는 즉 생명

의 소리였다.” 

이것은 소설의 한 부분이며 얼마나 사실과 부합되는지

는 필자는 알길이 없다. 그러나 수양을 하는 사람들이 강

가나 바다에서 사색과 명상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일이다. 물은 즉 생명이며 진리이며 모든 것이

기 때문이다. 위의 장면은 모든 차별상이 극복되어 하나

로 통괄되는 즉 中道思想의 완성이 강가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法”은 즉 진리, 

올바른 도리라고 할 수 있는데“물(水)”이“흐른다(去)” 

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상식적인 것이 法임을 나타

내고 이 상식적인 가르침을 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교

훈이다. 

모든 문학작품 또는 예술작품에서 물의 아름다움에 대

한 예를 모두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위의 예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물은 아름다움”이라는 주장

을 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따라서“물은 물

이다” 함은“물의 아름다움”을 교훈으로 삼아 자신의 마

음 속에 있는“아름다움”을 깨닫고 이를 타인과의 관계적

인 측면에서 실천하라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7. 물은 自己反省이다. 

물은 자기반성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웅덩이가 있는 경우에 이것

을 채우지 않고 흘러가는 법은 절대로 없다. 웅덩이를 인

간의 행동에 비유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함, 결점 

또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결점을 잘 보

고 이를 고쳐야 한다는 교훈을 물의 흐름이 주고 있다. 대

인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갈등이 야기되는데 이 때에도 항

상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갈

등은 항상 상호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교훈은 古典의 곳곳에서 발견된다. 
 

1)“論語” 에서의 반성에 대한 교훈 
 

曾子曰 吾日三省 爲人謀而不忠孝 與朋友交而不信乎 傳

不習乎. 

 

증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날마다 세번 반성을 하는

데, 남을 위하여 일을 도모함에 이를 성실히 하지 않았는

가? 친구와 더불어 사귐에 믿음있게 하지 않았는가? 가

르침 받은 것을 제대로 복습하여 익히지 않았는가? 
 

여기에서는 증자의 생활철학을 한 눈에 읽을 수가 있

다. 자신이 항상 남을 위하여 성실한 태도를 지녔는가? 

친구와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귐이 이루어졌는가?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배운 것을 제대로 복습을 하였는

가? 의 이 세 가지에 대하여 반성하는 기본자세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반성은 모든 사람들이 성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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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여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子曰 君子不重則不威 學則不固 主忠信 無友不如己者 

過則勿憚改.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중후하지 않으면 위엄

이 없으니, 배우면 고루하지 않게 된다. 성실과 신의를 주

로 하며, 자기만 못한 자를 벗으로 삼지 말며, 허물이 있

으면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반성하여 자신이 신중하게 행동하는가? 성실한가? 

신의가 있게 행동하는가? 좋은 친구를 사귀고 있는가? 등

이 반성과 성찰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에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항상 즉각적으로 고

쳐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따라서 허물을 고치기 위하여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子路問君子 子曰 修己以敬 曰 修己而安人 曰 如斯而已

乎. 曰 修己以安百姓 修己以安百姓 堯舜其猶病諸. 
 

자로가 군자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기를 수양하여 공경하는 것이다 하시니, 자로가 이와 같

을 뿐입니까? 하고 다시 물으니, 자기를 수양하여 사람

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하시니 다시 이와 같을 뿐입니

까? 하고 다시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수

양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니, 자기를 수양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요순임금도 오히려 모자랄까 

염려하셨다. 
 

자기 반성과 수양 또는 지속적인 성찰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요순

임금의 예를 들면서 강조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자기 수

양이며, 이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2)“孟子” 에서의 반성과 성찰에 대한 교훈 
 

“徐子曰, 仲尼기稱於水曰, 水哉水哉, 何取於水也” 
 

서자가 말하기를 공자께서 자주 물을 칭찬하시며 물이

여 물이여 하셨는데, 물에서 어떤 점을 취하신 것입니까? 
 

“孟子曰, 原泉混混 不舍晝夜, 盈科而後進, 放乎四海, 

有本者如是, 是之取爾” 
 

맹자께서 답변하시기를“물줄기가 있는 물은 용솟음쳐 

흘러나와 밤낮을 쉬지 않고 흘러 흙구덩이를 채우고서야 

사해에 이르니 그 근본이 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라 바

로 이 점때문에 취한 것이다.” 
 

자신의 문제점을 잘 보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다는 점을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배워야 한다는 교

훈이다.  
 

仁者 如射 射者 正己而後發 發而不中 不怨勝己者 反求

諸而已矣. 
 

어진 사람의 태도는 활을 쏘는 것과 같으니, 활을 쏘는 

사람은 자기의 정신자세를 바로 잡은 후에 활을 쏘아서 

활을 쏘았으되 명중되지 않아도 자신을 이긴 사람을 원

망하지 아니하니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보아 자신이 진 원

인을 찾아볼 뿐이다.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운동이 항상 다

른 사람과 함께 힘과 기를 겨루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처

럼 보인다. 그러나, 운동의 내용,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

본다면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아무리 기술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정신통일이 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는 스스로 무너지고 만다. 정신적인 안

정, 깊은 정신적인 수양, 이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는 훌

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는 법이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이나 문제는 반성하지 

않고,“오늘은 운이 나쁘다”,“심판이 불공평하다”는 등, 

외부적인 조건이 나빠서 진 것으로 그 탓을 돌리는 경향

이 많은데, 그런 사람에게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운동 등 모든 행동에서 항

상 자신을 되돌아보는 마음이 보다 나은 발전에 필수적이

라 할 수 있다. 
 

3)“大學”에서의 반성과 성찰에 대한 교훈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先治其國 欲治其國者 先齊其家 

欲齊其家者 先修其身. 
 

옛날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했던 사람은 먼저 자

신의 나라를 잘 다스렸고, 자기의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했던 사람은 먼저 자신의 집안을 가지런히 관리하였고, 

자신의 집안을 가지런히 관리하고자 했던 사람은 먼저 자

신을 수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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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과 성찰 그리고 수양이 필요한데, 그 순서에 대하

여 가르치고 있다. 모든 현상에 일정한 발달의 단계가 

있으며, 이 과정을 일정하게 밟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

아갈 수가 없다. 만사에 앞서서 자신에 대한 반성과 성

찰이 앞서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  
 

物格而後 知之 知之而後 意誠 意誠而後 心正 心正而後 

身修 身修而後 家齊 家齊而後 國治 國治而後 天下平. 
 

세상 모든 것의 이치를 찬찬히 따져 본 후에 지식과 지

혜가 극치에 달하게 되고, 지식과 지혜가 극치에 달한 후

에 의지가 성실하게 다져지고, 의지가 성실하게 다져진 

후에 마음이 바로 잡히고, 마음이 바로 잡혀진 후에 자

신이 수양되고, 자신이 수양이 된 후에 집안이 가지런히 

관리되고, 집안이 가지런히 관리된 이후에 나라가 잘 다

스려지고, 나라가 잘 다스려진 이후에 온 천하가 화평하

게 된다. 
 

위의 가르침의 다른 표현이다. 여기에서 표현되어 있

는“格物”,“致至”,“誠意”,“正心”,“修身”,“齊家”,“治

國”,“平天下” 는“大學” 의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사상

이다. 
 

4)“明心寶鑑”에서의 반성과 성찰에 대한 교훈 
 

范忠宣公 戒子弟曰 人雖至愚 責人則明 雖有聰明 恕己

則昏 爾曹 但當以責人之心 責己 恕己之心 恕人 則不患不

到聖賢地位也. 
 

범충선공이 자제를 경계하여 말하기를“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도 남을 책하는 데는 밝고, 비록 총명한 사

람도 자기를 용서하는 것은 어둡다. 너희들은 남을 책하

는 마음으로 자기를 책하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한다면 성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할 것을 근심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보통 사람들은 항상 남의 잘못은 잘 지적하고 이를 비

난하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아주 관대하다. 이것

은 반성과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상 자신

을 잘 살펴서 자신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비판적으로 대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항상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이다. 
 

以愛妻子之心 事親則曲盡其孝 以保富貴之心 奉君則無

往不忠 以責人之心 責己則寡過 以恕己之心 恕人則全交. 
 

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버이를 섬긴다면 효도를 

극진히 할 수 있고, 부귀를 보존할 마음으로 임금을 받든

다면 그 어디에서도 충성되지 않음이 없을 것이요,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책망한다면 허물이 적을 것이

요,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한다면 사귐을 

온전히 할 수 있다. 
 

반성하고 성찰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치

고 있다. 누구나 부모보다는 처자에 대하여 더 극진한 사

랑을 베풀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러하였

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후손들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

이다. 인간에 있어서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자식이 어려움이 있

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괴로움을 해결해 줄려고 

노력하는가? 자식이 몸이 아플 때에 어떤 자세로 이 병

을 치료해 줄려고 노력하는가? 등에 대하여 깊이 생각

해보고, 이러한 마음과 꼭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부모님

들을 대한다면 누구나 효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관대하게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실천할 수 있기 위하여는 자신이 자신

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깊이 성찰하고 이러

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면 능히 이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欲知未來 先察已然. 
 

미래를 알고 싶으면 먼저 지나간 일을 살펴보라. 
 

子曰 明鏡 所以察形 往者 所以知令. 
 

밝은 거울은 형상을 살필 수 있는 것이며, 지나간 일

은 지금을 아는 길이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서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다. 과거가 없는 현재가 있을 수 없으며, 현

재가 없는 미래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항상 과거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이를 고쳐야 

바람직스러운 현재가 있고, 또한 현재에 대하여도 깊은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 한 

개인에 있어서나, 또는 집단에 있어서 항상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동시에 생각되어야 한다.“論語”에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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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溫古而知新”과도 뜻이 통하는 가르침이다.  
 

5)“道德經”에서의 반성과 성찰에 대한 교훈 
 

知人者 智 自知者 明 勝人者 有力 自勝者 强 知足者 

富 强行者 有志 不失其所者 久 死而不亡者 壽. 
 

다른 사람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고, 스스로를 아는 사

람은 현명하며, 다른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고,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은 강하고,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부한 사람이며, 힘써 행하는 사람은 뜻이 있으며, 그 자

리를 잃지 않는 사람은 오래가고, 죽어도 망하지 않는 사

람은 영원히 산다. 
 

다른 사람을 아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며, 다른 사람

을 이기는 것도 힘이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현명하며 강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알고, 또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이다.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이 다

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는 없는 일이며,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긴다는 것

은 불가능한 일이다. 자신에 대하여 알거나, 자신을 이기

기 위하여는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소크라테

스도“너 자신을 알라”는 교훈을 남겼고, 한비자의“唯

老篇”에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이 있다. “智之難 不在見人 

在自見 故 曰 自見之謂明” 즉“지혜의 어려움은 남을 보

는 데에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는데에 있다. 그러므

로 자기 자신을 보는 일을 현명하다고 한다” 라고 하였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일이 가장 중요하며, 이럴 수 

있기 위하여는 끊임없는 반성과 성찰이 요구된다. 왕양

명의 가르침도 이와 유사하다.“破山中敵易 破心中敵難” 

즉“산 속에 있는 적은 쳐부수기가 쉬우나,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적은 쳐부수기가 어렵다” 고 한 바 있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말은 하기가 쉬우나 실천하기

는 아주 어려운 일이다. 아마도 聖人은“자기 자신에 대

하여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이라는 정의도 가능하

다. 따라서 항상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

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는 과정은 그 자체가 성인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표현해도 크게 무리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평소

에도 늘 잊지 말고 노력을 기울여야 약간은 성취할 수 있

는 아주 어려운 과제이다. 이러한 성찰을 하는 한가지 방

법으로 물의 흐름을 보고 이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다. 

 

성철스님의 涅槃頌 
 

生平 詐*男女群 일평생을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彌天罪業 過須彌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넘

친다. 

活陷阿鼻恨萬端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

갈래나 되는지라 

一輪吐紅掛碧山 둥근 한 수레바퀴 붉음을 내품으며 푸

른 산에 걸렸다. 
 

이 열반송의 깊은 뜻을 헤아릴 길이 없다. 단지 그 깊

은 수양을 거치고도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심

정을 보는 듯하다. 성철스님 자신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이에 대한 회한이 가슴에 와 닿을 뿐이다. 깊은 수양을 

거쳐 어느 정도 답을 얻은 듯하여 설법을 베풀고 나면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다시 느끼고, 또 어느 시점에서 답

을 얻은 듯하여 생각을 정리하면 시간이 지나 수양이 더 

깊어지면 그 이전의 깨달음이 다시 거짓이 되고…. 이러

한 심정을 이렇게 노래하신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이 고전에 나와 있는 반성과 성찰에 대한 교훈들

이다. 어느 고전에나 이것이 강조가 되어 있지 않은 고전

은 없다. 아마도 모든 인간이 지녀야 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실제 교육과정에서도 이것은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일기를 쓰도

록 하는데 이것은 자기 반성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反省” 이나 省察“의”  省“은” 적을 少“와” 

눈 目“이 함께 어울어져서 만들어진 글짜이다. 즉 글짜 

그대로를 풀이하면” 적은 것을 본다“라는 의미를 갖는

다. 따라서” 反省“이란” 적은 것을 되돌아본다“의 뜻이 

되고,” 省察“이란” 적은 것을 살핀다“의 의미를 갖는다.” 

省墓“란” 조상의 산소에서 적은 것을 살핀다“의 의미로 

조상의 산소에서는 조그마한 흠이라도 항상 잘 살피고 

돌보아야 한다” 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본다면“반성

이나 성찰” 이 거창한 작업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항상 

경험하는 일 중에서“적은 것을 본다”, 또는“적은 것까

지도 보는 작업” 이라고 할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무엇이 진정한 문제인가? 이러한 갈등에서 

나의 문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에 대하여 깊이 생각

해야 한다.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복잡하여 자기 자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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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마음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

신의 마음에 대하여 스스로 완벽하게 통제하는 일이 아

주 어려운 일이며 스스로의 마음을 통제해 가는 과정이 

즉 인격을 수양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격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깊은 반성과 성찰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한 교훈을“물의 자연

스러운 흐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結     論 
  

인간이 살아나가는 과정은“자신과의 관계”와“타인과

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합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돌아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과제에 대하여 聖經, 佛

經, 論語, 孟子, 大學, 道德經, 明心寶鑑, 三國史記, 三國

遺事, 史記 등을 정리하고 물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았다. 

결과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얶었다.  
 

1) 물은 그 자체로서 반성의 존재이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

문이다.  

2) 물은 그 자체로서 불멸(不滅)의 존재이다. 

3) 물은 겸손(謙遜)과 신뢰(信賴)의 상징이다.  

4) 물은 그 자체로서 무욕(無慾)이다. 

5) 물은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의 상징이다.  

6) 물은 그 자체로서 자연스러움이며, 모든 가치를 수

용하는 사랑이다.  
 

“無慾, 不滅, 謙遜, 信賴, 柔軟, 眞·善·美, 自然스러움, 

사랑” 등은 모든 인간이 추구하여야 할 궁극적인 태도이

며 반성과 성찰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가치를 물의 교훈

을 통하여 성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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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AND INTROSPECTION 
 

Soo Churl Cho, M.D., Sung Woong Shin. M.D. 
Department of Psychiatry(Division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All human being can’t exist by oneself. That is, all human being depend on intimate attachment for 
their survival. Physical and psychological powers and control functions are prerequisites for one’s 
survival and these serve important function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re are two kinds of 
powers and controls. One is positive power which helps one survive effectively. Another one is ne-
gative power which disturbs one’s effective survival. Introspection is one of the positive power and 
most important process in understanding oneself and other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meaning of the cha-
racteristics of water and based on this meaning, to suggest one way of introspection. The authors 
reviewed the precept of water which is described in Bible and oriental classical books such as“the 
Analects of Confuicus(論語)”,“Tao Te Ching(道德經)”,“Mencius(맹자)”,“Chronicle(史記)”,
“The Doctrine of the Mean(中庸)”,“University(大學)”. The author also reviewed“The History 
of Three Countries(삼국사기, 삼국유사)”,“The Precept of Religion”, and“the modern poems”
which includes the symbolic meaning of water.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flow of water itself is the expression of introspection. Because, water does not flow without 

filling a puddle.  
2) Water is the symbol of“Immortality”. 
3) Water symbolizes“Modesty and Trust”. 
4) Water is the symbol of“Freedom from Greed”. 
5) Water symbolizes“Goodness and Beauty”. 
6) Water symbolizes“Naturality and Love”. 
Immortality, Modesty and Trust, Freedom from Greed, Goodness and Beauty, and Naturality and Love 

are eternal, universal values which all human should seek and achieve. 
By the process of introspection through the symbolic meaning of water, we can achieve these positive 

aspects of human mind and spirit.  
 
KEY WORDS：Water·Bible·Oriental classics·Intro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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